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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 버려지는 유해한 자기장 

   노이즈, 전력으로 활용한다!

높은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나 지하철, 고속철도, 공장의 기계 등에서는 인체에 유해하며 기능을 방해하는 

자기장 노이즈가 나온다. 이를 스마트 소재를 이용해서 LED 점등, 센서 감지 등에 활용하는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재료硏, 미세 자기장 에너지 변환 소재와 발전 소자 개발

재료연구소(소장 김해두) 분말/세라믹연구본부 류정호 박사팀은 일상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미세한 자기장을 다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변환 가능한 자기장 에너지 하베스팅 복합소재 및 발전 소자를 개발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버려지는 각종 에너지원을 이용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열전 발전 소자,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기계적 진동을 이용한 압전 발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실제 사용하기에 효율이 낮거나 에너지 공급원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류정호 박사팀은 일상생활 속 전기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미세한 자기장 노이즈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팅 

공급원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송전선이나 지하철, 고속철도, 공장 기계 등에서는 일정한 

60Hz의 주파수를 가지는 10 가우스이하 정도의 자기장 노이즈가 항상 존재한다. 

류정호 박사팀은 이러한 미세한 자기장 노이즈를 실제로 사용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소재(Magnetoelectric 

Composite)를 개발했다. 또 이를 활용해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제작해 미세 자기장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를 별도의 외부 전원 없이 구동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송전 시스템은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선로 건전성 테스트를 

실시, 노후화되면 교체 작업이 들어간다. 현재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활용해 센서노드를 설치하면 

무선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공장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건물 내 각종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빌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나 송전선, 지하철, 고속철도, 변압기 등에 선로 안전을 위한 구조진단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LED와 조합하면 야간에 송전선에 불이 들어오게 해 도심 속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기술을 심화 발전시키면 

전선 옆에 휴대폰을 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등의 무선 충전기술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